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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과 여러 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흡

연으로 인한 사망은 한해 전 세계 500만 명으로 추정 된

다1). 흡연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부족과 스

트레스 관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인식되어 직장인의 건강관리 증진에 중

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2).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상황 하의 사람들은 흡연, 과도한 음주 및 불안

정한 영양섭취 등의 부정적 습관이 생겨 질병 발생의 위

험도가 커질 수 있다3).

스트레스와 흡연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흡연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금연의지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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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he Will to Cease Tobacco Sm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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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he will-
ingness of male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y to cease smoking.

Methods: A struct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each respondent’s socio-demo-
graphics, job stress, and the will to cease smoking. A KOSS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bas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hich targeted 4,435 male workers at 69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es. 2,840 men returned these questionnaires with 1,663 of them being smokers. We analyzed
1,345 of the smoker returns. We estim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ll to cease smoking and the
employee job stress factor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After adjusting for education, exercise, and tobacco use per da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
sis revealed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with the will to cease smoking and job stress. The odds
ratios regarding insufficient job control were at 1.69 (95% CI, 1.26~2.27), organizational system at 1.37
(95% CI, 1.03~1.82), and lack of reward at 1.37 (95% CI, 1.03~1.82). 

Conclusion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job stress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will to cease
smoking. Further preventive efforts and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reduc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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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몇몇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Cunradi 등4)이 철

도 조작원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업무상 문제의

발생빈도와 흡연의 시도, 유지, 강도 증가가 연관성을 나

타낸다고 하였으며, Amy 등5)이 26개 회사의 1,740명의

근로자와 288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직무 요구도와 낮은 직무 자율성을 보이는 집단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Xun Li

등6)의 접대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에서는 높은 직무 요구도와 낮은 직무 자율성 및 수

동적 업무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Kouvonen A 등7)은 흡연자 집단

에서 낮은 직무 자율성이나 부적절한 보상과 같은 직무

스트레스 하부요인의 증가와 같은 노력-보상 불균형이 흡

연 강도를 더 높이며, 높은 직무 요구도가 현재의 흡연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Landsbergis 등8)

이 시행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직무 결정권의 자율성 증대

와 흡연율의 감소 또는 금연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

다. 이외에도 높은 직무 요구도, 낮은 직무 자율성 및 다

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흡연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9~13).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의 건강행태로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14) 스트레스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

연 혹은 금연의지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다. 하지만, 금연의지와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직무 스트레스와 금

연의지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아울러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무스트레스

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규모 사업장 남

성 흡연 근로자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금연의지와의 관련

성을 장세진 등15)이 한국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SS-SF)을 이

용하여 확인해 보고자하며, 아울러 금연의지와 높은 관련

성을 보이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을 알아보아

어떠한 세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특히 금연의지에 영향

을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산

업의학과에서 보건관리대행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설문조사에 동의한 69개 사업장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시행하였다. 전체 남성 근로자 4,435명 중 설문에 응

답한 근로자는 2,840명(64%)이었다. 그 중 흡연 남성

근로자를 선택하였고, 흡연 남성 근로자는 1,663명이었

다. 그래서 설문에 응답한 남성 근로자 2,840명 중

1,663명이 흡연자로 흡연율이 58.5%이었다. 이들 중 부

적절한 응답을 한 근로자 306명을 제외한 1,357명을 최

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내용

은 성별, 나이, 결혼여부, 최종 학력, 흡연, 음주, 운동

등과 같은 사회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문과 근무형태,

고용형태, 근무기간, 교대근무, 주당근무시간, 사업체 규

모 등과 같은 업무관련 특성에 대한 설문 및 직무 이외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흡연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흡연 여부 및 과거 흡연 여부, 흡연기간, 현재 하

루 평균 흡연량과 금연에 대한 의지에 대한 설문으로 이

루어져 있다.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SS-SF)15)을 사용하였고, 금연의지

에 대한 조사는 금연할 의지가‘있다/없다’의 형태로 이

루어졌다. 

설문지의 기록은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선별된 최종 분석 자료들로 금연의지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 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보정한

후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직

무스트레스 각 하부 영역별 항목들은 한국인 직무스트레

스 측정도구-단축형(KOSS-SF)을 통해 산출된 전국 환

산 점수의 중앙값15)을 기준으로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이분하여 금연의지와의 관련

성을 조사하였다.

3. 통계 분석

연구대상의 사회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하부 영역들과 금연의지와의 관련

성을 확인하기 위해 χ2 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

여 단변량 분석을 하였고, 기술통계적 기술은 빈도와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

형의 7개 하부영역별 환산점수를 계산 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 대해 전국 근로자 중앙값으로 이분하여 직무스트

레스요인 점수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한

국인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들과 금연의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던 변수들(최종 학력, 운동, 하루 평균 흡연량)을 다변

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보정하였고, 각각에 대

한 교차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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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7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값은 직무요구

0.631, 직무자율결여 0.771, 관계갈등 0.726, 직무불안

0.728, 조직체계 0.749, 보상부적절 0.740, 직장문화

0.703 이었다.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사회 일반적 특성과 금연의지와의 관련성

담배를 하루에 평균 한 갑 이상을 피우는 근로자에서

한 갑 미만을 피우는 근로자에 비해 금연의지가 있는 근

로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는 근로자에서 운동을 하는 근로자에 비해 금연의

지가 있는 근로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금연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수준의 근로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금연의지가 있는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흡연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많고, 음

주를 하지 않는 군에서 금연의지가 있는 근로자 비율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Table 1).

2. 업무관련 특성과 금연의지와의 관련성

업무관련 특성과 관련해서는 근무기간, 고용형태(비정

규직, 정규직), 교대근무, 주당 근무시간, 사업체 규모

(100인 이상/미만) 등이 금연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Table 2).

3.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과 금연의지와의

관련성

단변량 분석에서 직무 자율성 결여,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영역 하부 요인 점수가 높은 군에서

금연의지가 있는 근로자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Table 3). 여기에 일반사회학적 특성에서 금연

의지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운동 여부, 하루 평균 흡

연량, 최종 학력을 보정하기 위해 시행한 다변량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 금연의지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영

역은 직무 자율성 결여,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이었다.

직무 자율성 결여 영역의 교차비가 1.69(95% 신뢰구간

1.26~2.27)로 가장 큰 결과를 보여주어 직무 자율성 결

여 영역의 스트레스요인 점수가 낮은 군에서 높은 군보다

금연의지가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이승준 등∙중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흡연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금연의지와의 관련성

Table 1. The will of smoking cess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Will of smoking cessation

No Yes

Variables Classification N (%) N (%) p-value*

20~29 86 20.0% 344 80.0%

Age 30~39 106 17.6% 496 82.4% 0.151
40~49 57 24.4% 177 75.6%
≥50 19 22.6% 65 77.4%

≤Middle school 17 31.5% 37 68.5%
Education High school 135 20.6% 521 79.4% 0.039

≥College 111 17.8% 513 82.2%

Marital status
Single 133 18.3% 594 81.7%

0.148Married 135 21.4% 495 78.6%

Alcohol intake
Yes 242 19.7% 986 80.3%

0.903No 26 20.2% 103 79.8%

Exercise
Yes 119 16.7% 593 83.30%

0.003No 149 23.2% 493 76.8%

Tobacco < 1 pack 62 15.9% 327 84.1%
0.030(pack/day) ≥ 1 pack 183 21.2% 681 78.8%

Smoking period
<10 year 61 16.9% 301 83.1%

0.113
≥10 year 206 20.7% 788 79.3%

Daily life stress
Low 238 19.6% 974 80.4%

0.763High 30 20.7% 115 79.3%

*performed by χ2-test.
Some response is omitted.



며 그 뒤로 조직 체계 1.37(95% 신뢰구간 1.03~1.82),

보상 부적절 1.37(95% 신뢰구간 1.03~1.82)순의 교차

비를 보여주었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금연의지와의 관련성을 확인

하기 위한 단면연구로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가 낮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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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will of smoking cessation by work-related characteristics 

Will of smoking cessation

No Yes

Variables Classification N (%) N (%) p-value*

<1 74 22.9% 249 77.1%

Tenure (year) 1~4 103 20.1% 410 79.9% 0.240
5~9 43 16.3% 220 83.7%
≥10 48 18.6% 210 81.4%

Employed type
Formal 194 20.7% 741 79.3%

0.194Informal 74 17.7% 344 82.3%

Shift work
No 178 19.8% 720 80.2%

0.908Yes 88 19.6% 362 80.4%

Working hour (/week)
<50 103 20.0% 411 80.0%

0.834
≥50 165 19.6% 678 80.4%

Industry size <100 143 19.1% 606 80.9%
0.500(No. of employees) ≥100 125 20.6% 483 79.4%

*performed by χ2-test.
Some response is omitted.

Table 3. Job stress factors by will of smoking cessation 

Will of smoking cessation

No Yes

N (%) N (%) p-value*

Job demand 
Low 181 20.7% 695 79.3% 0.254
High 87 18.1% 394 81.9%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109 16.1% 569 83.9% 0.001
High 159 23.4% 520 76.6%

Interpersonal conflict 
Low 162 18.4% 718 81.6% 0.092
High 106 22.2% 371 77.8%

Job insecurity 
Low 154 19.9% 621 80.1% 0.897
High 114 19.6% 468 80.4%

Organization system 
Low 146 17.6% 684 82.4% 0.012
High 122 23.1% 405 76.9%

Lack of reward
Low 132 17.5% 622 82.5% 0.02
High 136 22.6% 467 77.4%

Occupational climate 
Low 160 18.2% 721 81.8% 0.046
High 108 22.7% 368 77.3%

*performed by χ2-test.
Some response i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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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금연의지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흡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3분기 국내

성인의 전체 흡연율은 24%로 성별로는 남자 46%, 여자

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규모

사업장 69곳의 4,435명의 근로자들에서의 흡연율은

2,840명(64%)으로 나타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남성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금연의지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운동 여부에서는 운동량이 많은

군에서 적은 군보다 금연의지가 있는 근로자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량에 있어서는 하루 평균

한 갑 이상 흡연을 하는 군이 한 갑 미만의 흡연을 하는

군에 비해 금연의지가 있는 근로자 비율이 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운동과 관련하여 Adrian 등16)은 운동 중

및 운동 후 50분 까지 담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 수 있

으며, 강도와 무관한 가벼운 운동이 담배에 대한 갈망,

금단 증상,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며, David 등17)은 흡연자에서 중등도의 운

동 실시는 금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금연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의 지속시간이 짧으므로 향후 적절하

고 지속 가능한 운동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흡연자들은 자신의 흡연 행위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

고 믿기보다는 외부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

고, 외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보다 적응적

이지 못한 대처 전략을 사용할 것이고 흡연을 할 가능성

이 더욱 크며, 금연을 시도한 후에 실패하여 흡연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흡연행위가 외부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18).

금연에 성공하는 여부는 개인 혹은 집단이 흡연으로 인

하여 초래될 수 있는 건강 위해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및 금연의 건강 이익과 장해 요인에 대한 파악 정도와 더

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금연 실패 이유로는 흡연 습관, 니코

틴의 반복 효과, 주변 흡연자의 존재나, 담배를 쉽게 구

할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이 거론되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단 증상으로 생각되고 있다17). 짜증, 우울, 불안감 및

무쾌감증 등의 금단 증상은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흡연량과 금연의지와의 상관관계 역

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19). 

직접적인 금연의지와의 관련성 연구는 아니지만,

Atsuhiko 등20)이 2년 동안의 전형적 코호트 연구에서

사회 심리적 직업 특성과 금연 간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근무 형태 및 고용

형태, 근속년수와 주당근무시간, 사업체 규모와 같은 업

무관련 특성과 금연의지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금연의지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7개 하부영

역과의 관련성에서는 직무 자율성 결여,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영역의 스트레스요인 점수가 낮은 군에서 금연 하

려는 의지가 있는 근로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으며 그 외의 하부 영역들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 자율성 결여의 경우 1.69(95% 신뢰구간

1.26~2.27)로 가장 큰 교차비를 보였고 그 다음은 조직

체계 1.37(95% 신뢰구간 1.03~1.82), 보상 부적절 영

역이 1.37(95% 신뢰구간 1.03~1.82) 순의 교차비를

보여 직장 내 업무 수행 과정중의 결정권 및 영향력 행사

과정에서의 문제 및 조직 체계 내에서의 갈등이나 부적절

한 보상으로 야기된 스트레스요인이 낮은 금연의지와 관

련성을 보였다. 

중소규모 사업장 남성 근로자들의 금연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자율성 결

여,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영역 등은 직장 내에서 의사결

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든가, 다른 부서와의 조직관계,

승진, 근무평가 등에 대한 불만, 보상이나 자기개발 기회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무스트레스와 금연의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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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s ratios of related factors for the will of smoking cessation 

Will of smoking cessation

OR* 95% CI

Job demand Low/High 0.95 0.70~1.28
Insufficient job control Low/High 1.69 1.26~2.27
Interpersonal conflict Low/High 1.22 0.91~1.63
Job insecurity Low/High 0.98 0.74~1.31
Organization system Low/High 1.37 1.03~1.82
Lack of reward Low/High 1.37 1.03~1.82
Occupational climate Low/High 1.31 0.98~1.75

*adjusted for education, exercise, tobacco (pack/day).



하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자율성을 보이는 근로자들이 흡연율이 높다는 연구5,6)

와, 낮은 직무자율성과 보상부적절 등이 흡연량을 늘린다

는 연구7)들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금연의지 여부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결과가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연의지 자체가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다분하여 객관적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

에 직접적인 설문에 의한 자료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

였다. 둘째는 금연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니코틴 의존

도 등의 평가가 시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21). 마지막으

로,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흡연을 한다고 답한 최초

1,663명 중 금연의지 항목에 답하지 않은 근로자 306명

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른 선택편견의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업

무환경이 반영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

여 측정한 직무스트레스 하부 요인과 국내 중소규모 사업

장 근로자의 금연의지와의 관련성을 최초로 조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추

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연의지가

저하됨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 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고려할 때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 약

목적: 국내외를 아울러 직무스트레스와 금연의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

규모 사업장 남성 흡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금연의

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중소규모 사업장 69곳의 남성 근로자 4,435명에

대해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SS-SF)

과 사회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등을 묻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2,840명

중 흡연 남성 근로자는 1,663명이었고, 이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근로자 306명을 제외한 흡연자 남성 1,357명

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직무스트레스 하부 영역들과 금연의지와의 관련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인 최종 학력, 운동, 하루 평균 흡연량을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보정하였고, 직무 자율성 결

여(OR 1.69, 95% CI, 1.26~2.27), 조직 체계 (OR

1.37, 95% CI, 1.03~1.82), 보상 부적절(OR 1.37,

95% CI, 1.03~1.82)영역의 스트레스요인 점수가 낮은

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금연의지가 높은 결과를 보

여 주었다.

결론: 중소규모 사업장 남성 흡연 근로자 에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하부 요인 중 직무 자율성이 결여되고, 조

직체계가 부적절하며, 보상부적절이 높을 때 금연 의지가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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